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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병역이행, 대한민국을 위한 자랑스러운 선택
- 모범병사 100명 초청, 문화탐방·표창 수여·축하 공연 등 응원·격려

□ 병무청(청장 홍소영)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현역 복무중인 자원

병역이행 모범병사 100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개최했다.

□ 2007년 시작되어 올해 19회가 된 ‘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’는

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다.

○ 질병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거나 국외 영주권자로 국외에

계속 거주할 수 있음에도 귀국하여 현역복무를 선택한 청년들이

대상이다.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26,076명이 자발적으로 입영하여

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.

○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역사․문화

탐방을 비롯해 시상식,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.

○ 특히 ‘병무청장과 병사 대표 간 토크콘서트’ 에서는 병사들이 군

입대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군복무 중 기억에 남은 순간들을 함께

나누며, 병역이 의무를 넘어 삶의 소중한 경험과 자부심이 될 수

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□ 초청된 병사 100명은 모범적인 군 복무로 군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

사람들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들이다.

○ 이날 행사에서 표창을 받은 김우석 병장은 운동 중 발목을 크게

다쳐 질병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아버지와 형처럼 현역으로

군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바람으로 부모님의 걱정에도 입대를 결

정했다. 현재는 완벽한 임무 수행과 성실한 복무로 대대장 표창까

지 수여받으며, 군 복무의 시간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

중한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다.

□ 홍소영 병무청장은 ”자랑스러운 선택으로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

하고 있는 병사들의 빛나는 청춘을 응원하고, 깊은 감사와 격려를

보낸다“고 전하며, “복무중에 얻는 값진 경험들이 사회에서 아름다운

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역이행이 자랑스럽고 존중받는 사회

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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